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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0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

문 중에서 중국 선진·한당시기 관련 유학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20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논

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

서비스(KISS)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논문 중에서 본 조

사의 분석 대상은 유학이나 유교에 관련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2020년도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한당 시기의 유학

과 관련된 논문은 총 95편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박사학위논문

이 16편이고, 일반논문이 79편이다. 총 편수에서는 2018년도 62편, 

2019년도 86에 비해서 매우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선진시기가 총 87편, 진한시기 

7편, 당나라 시기 1편이다. 2018년도에는 선진시기가 55편, 진한시기

가 6편, 2019년도에는 선진시기가  81편, 진한시기 5편이었다. 이전의 

두 해와 같이 선진시기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진한시기의 유학

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

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가사상을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사상, 둘째 철

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교육, 다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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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별 분류

전체 95편의 논문 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한 논문은 모

두 57편이다. 인물별로 보면, ①공자: 24편, ②맹자: 17편, ③순자: 8

편, ④기타인물: 8편이다. 선진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와 

관련된 논문이 49편이고, 기타 인물은 한대(漢代)의 유가 사상가로서 

동중서(董仲舒)·왕충(王充)·왕부(王符)·정현(鄭玄)·양웅(揚雄)·환

담 (桓譚) 과 당대의 공영달(孔穎達) 등이 관련된 논문은 8편이 있다. 

인물별 전체 논문의 편수는 2020년도 57편으로 2018년도 35편과 

2019년도 52편에 비교해보면 2018년도 보다는 대폭 늘었으나 2019

년도 보다는 소폭 늘었다. 공자관련 논문은 2019년도에 21편에 비해 

24편으로 소폭 늘었고, 순자관련 논문은 2019년도에 12편에 비해 8

편으로 소폭 줄었다. 맹자 관련 논문은 2019년도에 14편에 비해 17편

으로 소폭 늘었다. 

한대(漢代)의 유가사상가 관련 논문은 2018년도 7편, 2019년도 5

편, 2020년도는 8편으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8년도에

는 환담(桓譚) 2편과 동중서(董仲舒)·중장통(仲長統)·왕부(王符)·왕

충(王充)이 각각 1편이고, 당대(唐代)에는 유일하게 이고(李翶) 1편이 

있었다. 2019년도에는 왕충(王充)과 동중서(董仲舒)만 소개되어 한

대(漢代)의 유학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아쉬웠다. 2020년도에는 동중서(董仲舒) 3편, 왕충(王充)·왕부(王

符)·정현(鄭玄), 양웅(揚雄)·환담(桓譚)·왕충(王充)을 중심으로 각각 

1편이고, 당대는 유일하게 공영달(孔穎達) 1편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

면, 2020년도에는 공자·맹자·순자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크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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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되어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018년도 당대(唐代)에 이고(李翶) 1편이 있었고, 2020년도

에는 유일하게 공영달(孔穎達) 1편이 있어 한대(漢代) 이후부터 송대

(宋代) 이전까지의 유학 사상이나 주요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

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공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오상현 『논어』 정치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 임태승
주대(周代) 토지봉건(土地封建)의 실상(實
狀)과 공자(孔子)의 방국(邦國) 이해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3 임태승
叛亂家臣 應對에 나타난 孔子의 權道와 
出仕觀

동양철학 54 한국동양철학회

4 임태승
“先進於禮樂”章의 實狀과 공자 論斷의 含
意 분석

동양철학연구103 동양철학연구회

5 임태승
“八佾舞於庭”章의 實狀과 孔子 비판의 含
意

동양철학연구104 동양철학연구회 

6 조민환 曾點의 ‘狂者’ 성향에 관한 연구 양명학 57 한국양명학회

7 김영호 『논어』 ‘십오지학장(十五志學章)’ 고석  한국철학논집66 한국철학사연구회

8 김세종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고찰 -지식의 
권력화 연구 방법론과 공자 사상을 중심
으로- 

동양철학연구101 동양철학연구회

9
심미경
김인규

공자의 가르침과 평생교육 동양문화연구33 동양문화연구원

10 정세근  물과 칼: 공자의 서(恕)와 직(直) 철학탐구57 중앙철학연구소

11 차민경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화(和)’의 세계관
과 상생에 관한 소고 

유학연구 50 유학연구소

12 서근식
공자(孔子)가 언급한 예(禮)의 의미에 관한 
연구 - 『논어(論語)』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103 동양철학연구회 



제1장 선진·한당시기 유학 연구   15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3 김명석
『논어』의 충서(忠恕)는 진정한 일관지도(一
貫之道)가 될 수 있는가? - 서양의 황금
률 논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2
한국유교학회

14

姜英順
權璇香
崔  鎭
申昌鎬

『논어』의 ‘학(學)’ 개념 연구와 교육적 시사
점 고찰 - 2000년 이후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79  
한국유교학회

15 송유진
탈현대사회, 전환학습으로서 평생 학습적 
관점에서 『논어』 읽기

철학논총 101 새한철학회

16 김주용
공자 직(直) 개념의 자연주의적 함축에 관
하여

동서철학연구95 한국동서철학회

17 황성규
교육적 관점에서 본 공자와 묵자의 말[言]
에 관한 이론

유학연구 50 유학연구소 

18
강영순
신창호

인격형성에 관한 공자의 교육방법 고찰 : 
예악(禮樂)교육의 미육(美育)적 특징을 중
심으로 

동방학 43 동양고전연구소 

19 윤민향
학이시습(學而時習), ‘사랑하기’를 통한 치
유와 성장의 날갯짓 － 자기애(自己愛)와 
방탄소년단(BTS) 열풍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67 한국철학사연구회 

20 하윤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정명론(正名
論) 소고 

철학논총 102 새한철학회

21 박길수
유학의 철학 상담 방법론 연구－공자의 
비방법론의 방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67   인문과학연구소

22 김학용 仁과 義로 판단해본 直躬의 直 동서철학연구97 한국동서철학회

23 홍한얼 ‘직(直)’의 윤리적 의미 고찰 온지논총 63 온지학회

24 한상일 『논어』의 ‘습(習)’자 해석 일고(一考) 유학연구 53 유학연구소

2020년도의 공자 및 『논어』 관련 논문은 모두 24편이다. 2019

년도의 공자 및 『논어』 관련 논문은 모두 21편이다. 2018년도 13편, 

2019년도 21편에 비해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박사논문은 작년의 1

편과 같고, 일반 논문은 23편이다.  

오상현의 박사 논문은 『논어』에 등장하는 ‘정(政)’을 ‘위정(爲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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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종정(從政)’으로 나누고, ‘위정(爲政)’은 ‘권력자의 정치행위’를 의미

하며 ‘종정(從政)’은 ‘군주를 보좌하는 행정가로서의 정치 참여’를 의미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권한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선정(善政)을 시행하는 일로써 ‘정명(正名)’과 ‘화이부동

(和而不同)’을, 사대부(士大夫) 스스로 분치자로서 정치의 주체로 나서

기 위한 방법과 명분으로써 ‘지인’과 ‘의’를 구분해서 논증하였다. 필자

는 공자가 위정의 기회를 잡지 못하였지만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분치

자로서 언제든 정치에 참여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은 직접 위정에 참

여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며, 공자의 집요한 노력과 유연한 태도는 오

늘날 지식인들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파악했다. 

일반 논문은 모두 23편인데,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임태승

의 4편의 논문 중에 「“先進於禮樂”章의 實狀과 공자 論斷의 含意 분석」

의 논문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어』 연구를 위해서 텍스트 자

체만이 아니라 텍스트를 다면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

시한다. 이러한 방법론에서 필자는 ‘공자의 지향(志向)’뿐 아니라 당시

의 ‘실상(實狀)’과 ‘실정(實情)’도 아울러 탐구했다. 필자가 “선진어예악

(先進於禮樂)”은 야인(野人)이 현사(賢士)가 되기 위해 먼저 현실정치

에 필요한 실용지식을 공부하는 것을 말하고, “후진어예약(後進於禮

樂)”은 세습제로 인해 벼슬부터 하게 된 군자(통치계층)가 나중에 필요

한 실용지식을 공부하게 된 것을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필자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고증(考證) 논어”의 방법론에 

입각해 공자의 발언 경위와 그의 논단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꾸준

히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기존의 『논어』 연구에서는 철학적인 담론

과 경학을 주요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공자시대 당시의 역사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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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현실에 기반 해 연구방법론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

인 영역의 연구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학의 측면에서 김영호는 『논어』 ‘십오지학장(十五志學章)’에 대해 

한중일 역대의 중요 주석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한 바탕 위에 다시 현대 

한중일 주요 주석서를 참고하여 공자의 인생 6단계에 대한 필자의 관

견을 피력하였다. 공자의 ‘직(直)’과 관련된 논문이 4편이고, 교육, 충서

(忠恕), 정명론 등에 기반한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논문들도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의 학문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나

머지 논문들은 공자의 도덕철학과 예, 교육, ‘화(和)’, 지식과 권력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추후 공자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활성화

가 기대된다.

2) 맹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순미 맹자인성론의 도덕주체로서의 인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이병태 맹자 정치사상의 연원과 전개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
원대학교

3 함영대
현암 이을호의 『맹자』 번역학과 해석학-현
암 다산학의 일 국면

다산학 36
다산학술문화
재단 

4 이   찬 
인내의외론(仁內義外論): 『맹자』「고자」상 4
장의 인의(仁義)의 성격에 관하여 

유학연구52 유학연구소 

5 이기원
이토 진사이의 고의학적 방법과 『맹자』 독
해 －천하공공의 도와 왕도적 실천－

인문과학 78 인문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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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치억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시 보는 맹자의 성선
론

국학연구 42 
한국국학진흥
원

7 이치억
『맹자』 사단(四端)과 사덕(四德)의 관계에 대
한 고찰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술 개
정 제언을 겸하여 -

유교사상문화
연구 81 

 한국유교학
회

8 신예진 
『맹자』〈우산지목장〉의 ‘심(心)’에 대한 연구 - 
『맹자집주대전(孟子集註大全)』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52 유학연구소 

9 김 희 노자와 맹자의 이상정치 비교 연구  유학연구 53 유학연구소

10 길태은
간재(艮齋)의 「독맹자(讀孟子)」 연구- 수양
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2 유학연구소

11 유영옥 『맹자』 王道政治의 이념과 실현 방안  
철학∙사상∙문화 
34 

동서사상연구
소

12 민황기 맹자의 도덕적 리더쉽과 바람직한 리더 대동철학 93  대동철학회

13 배병대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의 구조와 그 
윤리학적 함의  

양명학 57 한국양명학회

14 정용환 맹자의 도덕 감정 배양설 철학논총 99 새한철학회

15 손영식
맹자, 묵자, 한비자의 국가론과 군주론– 유
가의 군자 지배 체제와 묵자의 상동론 -

대동철학 90 대동철학회

16 남윤덕
壺山 朴文鎬의 『孟子集註詳說』 「盡心章句」
에 대한 이해와 특징

孔子學 41 한국공자학회

17 오항녕
『맹자(孟子)』 : 민(民)과 국가(國家)의 긴장 - 
여민(與民) 경세론(經世論)의 성격 - 

남도문화연구
41

 남도문화연
구소

2020년도 맹자 및 『맹자』 관련 논문은 모두 17편이다. 2018년도 7

편으로 『맹자』 관련 연구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9년 14

편, 2020년 17편으로 매우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8년도에는 박

사 논문이 1편도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박사 논문이 3편이 나왔고, 

2020년에도 2편이 발표되어 향후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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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순미의 박사논문은 맹자 인성론에서 도덕 주체로서의 인간

이 지닌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고, 인간이 개인적인 본성 함양과 사회적

인 도덕실천을 통해 도덕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탐색했다. 필자는 

인간의 도덕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진심·부동심·지언·양기·집의 등 

맹자 인성론의 주요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자율도덕과 도덕의 실천성이 

맹자 인성론의 핵심 주제임을 밝혔다. 또한 필자는 맹자의 도덕실천의 

모범적인 사례로 순임금의 도덕 주체성 실천의 의미를 살피고, 이를 통

해 현실 세계에서 도덕 주체로서의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인간 본연의 모

습과 사회적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병태의 박사논문은 맹자의 시대배경과 사상적 토대, 아울러 선

왕관을 중심으로 맹자 정치사상의 연원을 살펴보고 그것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안민’, ‘양민’, ‘교민’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필자는 맹자 

당시 잔악한 전쟁과 무력정치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

는 성선설과 그로부터 도출해 낸 인정(仁政) 사상은 오히려 진보적이라

고 말할 수 있으며, 맹자의 학설은 현실적 한계성이 내재하지만 현대에

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일반논문 15편 중 5편도 각각의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맹자

의 정치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다. 그 중에 유영옥의 논문은 『맹

자』 왕도정치의 이념과 함께 그 실현 방안을 크게 세 측면에서 고찰하

여, 왕도정치의 진면목을 다각도로 밝히고 있다. 왕도정치의 세부 조

목은 항산(恒産) 마련의 경제제도, 대(大)·소인(小人) 의 직분(職分)론, 

학교의 설립과 오륜교육으로 요약된다. 필자는 이 세부 조목이 모두 정

전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며, 또한 사농공상의 계층과도 빠지지 않

고 관련되는 점을 주목하여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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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찬의 논문은 ‘인의’의 성격적 특성에 주목해 맹자의 인내의외(仁

內義外) 논쟁에 대해 맹자와 고자가 ‘인’과 ‘의’에 관하여 어떻게 다른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했다. 필자는 이런 분석을 통해  첫째, 고

자에게서는 ‘인’과 ‘의’가 다른 내용을 갖는다는 점, 둘째, 맹자와 고자

의 ‘인’ 관념은 그 발아 단계에서는 같을 수 있으나 최종 결실에서는 다

르다는 점, 셋째, 둘은 전혀 다른 ‘의’ 관념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인의’ 관념이 달랐던 맹자와 고자의 주

장이 나름의 타당성을 각각 갖는다는 전제하에 인내의외론(仁內義外

論)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성을 제

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순자관련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손흥철 荀子와 王充의 自然天 사상의 특징 고찰 퇴계학논총 35 
퇴 계 학 부

산연구원

2 조원일 荀子 정치사상의 현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동서철학연구98
한 국 동 서

철학회

3
윤무학
김종범

荀子의 道家 비판과 수용 율곡학연구 43  율곡학회 

4 정세근 순자의 정신론 율곡학연구 43 율곡학회

5 윤대식
순자의 새로운 군주: 선왕의 재현으로서 후왕
의 창조

공자학 41 
한 국 공 자

학회

6 윤대식
『순자』속 성인(聖人)에서 성왕(聖王)으로 -통치
(統治)와 자치(自治)의 경계 짓기-

태동고전연구44 
태동고전연

구소

7 배기호
바른 투표를 위한 제언 - 『순자(荀子)』 「비상(非
相)」을 중심으로 -

시대와 철학31
한 국 철 학

사상연구회

8 윤태양
일제강점기 순자연구분석(1) 1906년부터 1910
년까지 발간된 국내·외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철학탐구60  
중 앙 철 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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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순자 및 『순자』 관련 논문은 모두 8편으로, 2019년도 12

편에 비하면 적은 편수이지만 2018년도 8편과 같은 논문의 수를 유지

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2018년도, 2019년도 각각 1편이 발표되었으나 

금년에는 박사논문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손흥철의 논문에서는 천을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

과 대립하는 자연으로만 이해하는 실증적 관점으로 발전시킨 순자의 

자연관과 객관적 자연천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전한 시대에 만연한 참

위설(讖緯說)을 극복하고자 한 왕충의 자연관에서 그 실용적 의미를 탐

색했다. 필자는 순자와 왕충의 천 개념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동양의 전

통적 의식구조 가운데 ‘천(天)’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현재와 미래

의 환경문제에 있어서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다.

윤무학과 김종범의 논문에서는 순자의 도가에 대한 비판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 범주를 추출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윤무학과 김종범은 

순자가 비록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양자를 분리한 뒤 인위(人爲)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굽힘”의 효용성이나 “자연”과 “인

위(人爲)”의 구분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순자의 도가에 대

한 비판은 전면적 부정이 아니라 비판적 수용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조원일의 논문에서는 순자의 정치사상의 현대적 의미에 대하여 먼

저 융례(隆禮)와 중법(重法) 및 관직의 설치 그리고 이상적인 국가의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순

자의 정치사상 자체의 분석에 그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를 

현대적 각도에서 조명한 연구는 드문 데, 순자 정치사상의 현대적 의

미에서 재조명했다. 또한 배기호의 논문에서는 『순자(荀子)』 「비상(非

相)」을 중심으로 바른 투표를 위한 시도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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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치사상 연구의 외연 확장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기타 인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현철 孔穎達의 『周易正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 박동인 王充의 고문독존과 그 정치적 의미 율곡학연구 42 율곡학회

3 박동인
東漢 古文經學者들의 讖緯批判과 그 정치철학
적 의미 - 양웅ㆍ환담ㆍ왕충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7 퇴계학연구원

4 김연재 鄭玄의 五行天道觀과 太易氣化의 세계 철학논총99 새한철학회

5 유강하
『잠부론』(潛夫論) 「몽렬」(夢列)을 통해 본 왕부(王
符)의 꿈 인식 연구 

철학∙사상∙문

화 33

동서사상연구

소

6 조원일 董仲舒의 인성론에 관한 연구
중 국학논 총 

68

한국중국문화

학회

7 윤지원
한초(漢初) 지식지형의 변화와 유학 - 董仲舒의 
政治思想을 中心으로 -

유교사상문화

연구 82
한국유교학회

8 조형근 동중서의 天人感應論과 經達權變의 강령
민족문화논총

76

민족문화연구

소

 2020년도 기타 인물과 관련된 논문은 8편이다. 2019년도 5편 보

다는 많고, 2018년 7편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8년도에는 조원일이라

는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육가·가의·왕충·중장통·환담 연구가 진행

됨으로써 한(漢)대의 사상가에 대한 연구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실정

이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새로운 학자들이 동중서와 왕충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2020년도에도 여러 학자들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공영달, 왕충, 양웅, 환담, 정현, 왕부, 동중서 등 한(漢)·당(唐)의 주요

한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 발전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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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박사논문 1편이 있었고, 특히 2020년도에는 이현철의 

박사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이현철의 박사논문은 공영달의 『주역정의』

를 그 구성 체재에 따라 분석하고, 『주역정의』에 내포된 공영달의 역학

관(易學觀)을 살펴 왕필·한강백과 차이를 드러내는 공영달만의 고유

한 『역』해석 원리와 특징을 분석했다. 필자는 왕필·한강백의 주(注)에 

소(疏)를 다는데 있어 그들의 주(注)만을 묵수한 것이 아니라 『역전(易

傳)』과 『역위(易緯)』 중의 ‘공자왈’을 중심으로 왕필‧한강백의 도가 역을 

수정‧개조하려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박사논문은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공영달의 『주역정의』 대해 고찰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박동인의 「왕충(王充)의 고문독존과 그 정치적 의미」 논문에서는 

‘금문경학 비판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기존 금문경학과 그 사상이 양산

한 미신적인 풍토와 사회·정치적 혼란을 왕충이 어떻게 비판하고 극복

하는지를 고찰했다. 필자는 동시에 왕충이 금문경학 비판의 근거로 삼

고 있는 그의 철학과 그 정치적 의미를 찾음으로써 동한의 유학과 정

치를 재편성하고자 하는 왕충의 고문 독존적 사유방식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왕충의 고문독존이 학술적으로 지닌 의미와 고문경학의 정

치적 의미를 탐구하여 국내에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를 발표

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나머지 논문들도 한당 유학자들의 오행천도

관(五行天道觀)·인성론·정치관련 연구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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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경학사상 16편 ② 철학 46편 ③ 교육 7편 ④ 정치 및 

경제 17편 ⑤ 기타 9편이다. 전년도 대비 조사 대상 전체 논문이 87편

에서 95편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도 경학사상과 철학 분야만 전년도 

보다 소폭 줄어들었고, 교육, 정치 및 경제, 기타 분야는 소폭 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주역』이 6편으로 많

고, 『논어』 4편, 『맹자』3편, 『상서』1편이다. 경학 분야의 논문에서는 전

년도와 마찬가지로 출토문헌 관련 연구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도 눈여겨 볼만 하다. 2020년도 철학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박사 

논문이 10편이나 발표되었는데, 선진 유가철학 4편, 중국 기 사상 1편, 

『주역』 4편, 『맹자』 1편 등이 있다. 선진 유가철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

적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보이지 

않던 공영달의 『주역정의』에 관한 박사논문이 발표되어, 앞으로 역학 

분야의 연구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춘

추』·『상서』·『예기』·『악기』분야의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예기』 와 『악기』 분야의 논문은 보이지 않지만, 『춘추』5편, 『상서』1편이 

발표되어 경학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 경학사상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태승
“先進於禮樂”章의 實狀과 공자 論斷의 含意 분
석 

동양철학연구

103

동양철학연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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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태승  “八佾舞於庭”章의 實狀과 孔子 비판의 含意
동양철학연구

104

동양철학연구

회

3 김영호  『논어』 ‘십오지학장(十五志學章)’ 고석  
한국철학논집 

66

한국철학사연

구회

4 한상일  『논어』의 ‘습(習)’자 해석 일고(一考) 유학연구 53 유학연구소

5 함영대
현암 이을호의 『맹자』 번역학과 해석학-현암 다
산학의 일 국면

다산학 36  
다산학술문화

재단

6 신예진  
『맹자』〈우산지목장〉의 ‘심(心)’에 대한 연구 - 『맹
자집주대전(孟子集註大全)』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52 유학연구소

7 배병대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의 구조와 그 윤리
학적 함의

양명학 57 한국양명학회

8 남윤덕
壺山 朴文鎬의 『孟子集註詳說』 「盡心章句」에 
대한 이해와 특징

공자학 41 한국공자학회

9 신정근 유교 경전의 확립 과정 연구
유교사상문화

연구 80
한국유교학회 

10 최남규 
≪上博楚簡‧周易≫ 중 ‘余’卦의 문자에 대한 연
구

건 지 인 문 학 

29 
인문학연구소

11 원용준 청화간 『서법』과 고대중국의 역학(易學)
유교사상문화

연구 81
한국유교학회

12 김연재 
서사의 상상력에서 본 주역의 괘효사와 그 해석
의 지평- 주대의 역사이야기를 중심으로 -  

유학연구 50 유학연구소

13 허진웅 『주역』 「진괘(震卦)」에 담긴 경 사상 연구
동서철학연구 

96 

한국동서철학

회

14 임재규
중국 역학의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시론적 고
찰: 진몽뢰의 『주역천술』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9

종교문제연구

소

15 김동진
『주역』「잡괘전」의 착간 논쟁 연구 - 내지덕(來知
德)과 이광지(李光地)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02

동양철학연구

회

16 이은호
『상서고문소증(尙書古文疏證)』의 논증방법 - 
『논어(論語)』를 이용한 『상서』고문 변위(辨僞)-

유교사상문화

연구 82 
한국유교학회

2020년도 경학사상 분야의 연구는 16편으로, 2018년 21편, 2019

년 18편 보다는 다소 적다. 2018년도는 『주역』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

은 것이 특징이었으나, 2019년에는 『주역』 8편, 『서경』1편과 『논어』 5

편, 『맹자』 4편이 발표되었다. 2020년에도 『주역』 6편, 『서경』1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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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4편, 『맹자』 3편이 발표되어 전년도와 비슷하게 발표되었다. 

원용준의 논문은 청화간(淸華簡) 서법(筮法)에 담겨 있는 전국시

대 역학 및 점술에 대하여 한대 역학과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 고찰하

고,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몇몇 문제들을 새롭게 논

증했다. 필자는 지금까지 상수역 이론은 한대의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

이었지만, 청화간 서법을 통해 앞으로 선진시대에도 상수역 이론이 존

재하였고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고 제시했다.

김연재의 논문은 역경의 점괘를 풀이한 괘효사의 서사를 재 발굴

하고 재해석해내는 작업을 시도했다. 필자는 역학적 서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문왕의 역사적 사건을 들어 태괘, 귀매괘, 송괘 등의 괘효사

의 서사를 해석하여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괘효사의 서사를 재 발굴

하고 재해석하여 현대의 학문적 영역에서 역학의 융복합적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임재규의 논문은 진몽뢰의 중국 역학 4분류 체

계가 기존의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

류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찰하였다. 필자는사고

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중국 역학 6분류 체계로 분류하기 

어려운 주자 및 다산의 역학이 진몽뢰의 4분류 체계에서 어떻게 분류

되는지 살폈다.

『주역』이외에 이은호의 논문에서는 상서고문소증(尙書古文疏證)에 

보이는 고문『상서』에 대한 변증 가운데 『논어』를 이용한 교차검증방

식을 고찰하였다. 『논어』, 『맹자』, 『주역』, 『서경』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경학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도 더욱 심도 

있는 분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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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차민경 先秦儒家 禮樂의 ‘和’ 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유송화   
先秦 儒家哲學의 家庭倫理觀 硏究 : ‘家’의 正
位와 未來融合倫理를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3 옥현주
선진 제자백가의 생사관 연구 : 천인관계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

원대학교

4 홍유선 中國 先秦時代의 運命觀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

교

5 유병헌
中國의 ‘氣’思想 硏究 : 古代와 中世를 중심으
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6 이경희 『周易』의 道德的 人間觀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

교 

7 이정희 
 『周易』의 世界觀과 歷史性에 관한 硏究 : 乾卦
와 坤卦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

원대학교

8 김세현 육효학 이론의 역학적 기반에 관한 고찰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9 이현철 孔穎達의 『周易正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0 이순미 맹자인성론의 도덕주체로서의 인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1 김동민 
이진상(李震相)의 춘추학(春秋學)에 보이는 화
이관(華夷觀)의 특징(1) 

유교사상문화

연구 81
한국유교학회

12 김동민
이진상(李震相)의 춘추학(春秋學)에 보이는 화
이관(華夷觀)의 특징(2) 

한국철학논집

67

한국철학사연

구회

13 김동민
 곽종석(郭鍾錫)의 『춘추』 문답을 통해 본 19세
기 조선조 지식인의 『춘추』 이해(1)  

한국철학논집

65 

한국철학사연

구회

14 김동민 
곽종석(郭鍾錫)의 『춘추』 문답을 통해 본 19세
기 조선조 지식인의 『춘추』 이해(2)  

한국철학논집

66

한국철학사연

구회

15 안춘분 
「두예서(杜預序)」를 근거로 한 ‘『춘추』필법(筆法)’
에 관한 고찰  

유학연구 50 유학연구소 

16 안외순 유교사상에 나타난 화해 개념과 전통  동방학 43
동양고전연구

소

17 조남호  동아시아 유학의 용서 해석  
태동고전연구 

45 

태동고전연구

소

18 정세근   인성론에서 성선의 의미 
동서철학연구

98

한국동서철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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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김철호  한당시대 유학에서의 선악개념의 변화양상 양명학 58  
 한국양명학

회

20 설준영 예(禮)의 개정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토대 모색  동양학 78  동양학연구원

21 고은강
先秦哲學에서 의사소통에 관한 일고찰 : 言必
信을 중심으로  

동방학 43
동양고전연구

소

22 안승우 『주역』의 연대적 길흉관 연구 
동양철학연구

102

 동양철학연구

회

23 안승우 『주역』의 위기관리철학  대동철학 93 대동철학회

24 김연재
『주역』의 생명공동체적 선(善)과 치유의 생명미학 
-경계의 구분이 없는 통합적 경계- 

태동고전연구

45  

태동고전연구

소

25 허진웅 
진리 함수로 분석한 『주역』 팔괘 - 「설괘전」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3 유학연구소

26 송호영
문왕과 『주역』 창작에 관한 연구 －주자의 역학 
이론을 중심으로－

민 족 문화 논

총 75

민족문화연구

소

27 조민환 曾點의 ‘狂者’ 성향에 관한 연구 양명학 57 한국양명학회

28 김세종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지식의 권력
화 연구 방법론과 공자 사상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01

동양철학연구

회

29 정세근 물과 칼: 공자의 서(恕)와 직(直) 철학탐구57
중앙철학연구

소

30 차민경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화(和)’의 세계관과 상생
에 관한 소고 

유학연구 50 유학연구소

31 서근식
공자(孔子)가 언급한 예(禮)의 의미에 관한 연구 

- 『논어(論語)』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03

동양철학연구

회

32 김명석
 『논어』의 충서(忠恕)는 진정한 일관지도(一貫之
道)가 될 수 있는가?- 서양의 황금률 논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

연구 82
한국유교학회

33 김주용 공자 직(直) 개념의 자연주의적 함축에 관하여
동서철학연구

95 

한국동서철학

회

34 박길수
유학의 철학 상담 방법론 연구－공자의 비방법
론의 방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67   

인문과학연구

소

35 김학용 仁과 義로 판단해본 直躬의 直
동서철학연구

97 

한국동서철학

회

36 홍한얼 ‘직(直)’의 윤리적 의미 고찰 온지논총 63 온지학회

37 이 찬 
인내의외론(仁內義外論): 『맹자』「고자」상 4장의 
인의(仁義)의 성격에 관하여 

유학연구 52 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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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치억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시 보는 맹자의 성선론  국학연구 42 
한국국학진흥

원

39 길태은 
간재(艮齋)의 「독맹자(讀孟子)」 연구- 수양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2 유학연구소

40 정용환 맹자의 도덕 감정 배양설 철학논총 99 새한철학회

41 손흥철 荀子와 王充의 自然天 사상의 특징 고찰
퇴 계 학 논 총 

35 

퇴계학부산연

구원

42
윤무학
김종범

荀子의 道家 비판과 수용 
율 곡 학 연 구 

43 
율곡학회

43 정세근 순자의 정신론
율 곡 학 연 구 

43 
율곡학회

44 김연재 鄭玄의 五行天道觀과 太易氣化의 세계  철학논총 99 새한철학회

45 조원일 董仲舒의 인성론에 관한 연구
중 국학논 총 

68

한국중국문화

학회

46 조형근 동중서의 天人感應論과 經達權變의 강령
민족문화논총

76

민족문화연구

소

2020년도 철학 연구 분야는 모두 46편이다. 2018년 26편 비해서 

월등히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2019년도 48편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2018년도에는 대부분이 선진시대와 공자·맹자·순자와 관련된 논문이

었으나, 2019년도에는 『주역』 관련 논문이 14편으로 매우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 외는 『상서』, 『예기』에서 각 1편과 한대(漢代)의 대표적

인 사상가인 동중서·왕충 등의 인물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

히 2020년도 철학사상 분야의 박사논문이 10편이나 나와서 향후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나머지 논문은 『주역』 관련 논문이 6

편, 예악, 선진·한당시기 유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이 포함되어, 

논의의 내용이 작년에 비해 확대된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차민경의 박사논문은 선진 유가 예악(禮樂)의 ‘화(和)’사상 고찰을 

통해 상생(相生)의 방안을 모색했다. 필자는 예악 사상의 연원과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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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반을 밝히고, 예악사상의 핵심인 화(和)의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예(禮)와 악(樂)의 본질 및 화(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필

자는 치중화(致中和)를 통한 상생(相生)의 실현과 현대적 적용방안을 

논하였다. 이 논문은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유가 예악의 화(和) 

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선진시기 예악의 화(和) 사상을 송대 주자학

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온전한 선진 유가의 사상을 드

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

는 예악(禮樂)의 ‘화(和)’사상에 대해 주자학적 관점 뿐 만 아니라 고주

의 관점에서도 보완하여 고찰하였다면 기존의 연구 성과와 차별화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경희의 박사논문은 『주역』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인간상을 고

찰한 후 『주역』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규명

했다. 필자는 『주역』에서 실천 지향적인 이상적인 인간상을 탐구하고

자 인도(人道)를 실천하는 주체에 대한 탐구와 시대를 초월한 이상적 

인간상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주역』에서 인간을 주체적으로 파악

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고찰하여 비윤리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윤리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정희의 박사논문은 은주 교체 전후의 역사를 배경으로 『주역』

의 서사(筮辭)에 내재한 세계관과 역사성의 실체를 논증했다. 필자는 

역사적 관점에서 서사를 해석함으로써 역사와 경의가 정합하는 의리

를 모색하는 가운데 사변적 의리의 경향성과 비교·검토했다. 이를 논

증함에 필자는 건괘와 곤괘의 서사를 최소 단위의 사실적(史實的) 요

소로 해체하여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의 관점에서 개념을 종합함으로

써 경의(經義)와 사실(史實)이 정합(整合)하는 『주역』 본래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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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했다. 이 논문은 『주역』의 추상적 사유로서의 경의(經義)와 인간 

실존의 실상(實狀)으로서의 사실(史實)을 통시적으로 이해하고 인문지

학(人文之學)으로서의 『주역』 의 의리를 관통할 수 있는 역사성의 문제

를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평가한다. 

 일반 논문 가운데 조민환의 논문은 증점(曾點)의 광적 기질과 성

향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주희에 ‘욕기영귀(浴沂詠歸)’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김동민의 논문은 『춘추집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이진상이 

시대 대응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던 『춘추』의 대의, 그 중에서도 특히 

화이(華夷) 이론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이진상(李震相)의 『춘추』 ‘화이(華夷)’와 관련된 해석과 곽종석(郭鍾錫)

의 『춘추』문답에 보이는 토론의 주요 주제를 4편에 걸쳐 시리즈로 분

석했다. 기존의 『춘추』 연구에서는 주로 『춘추』에 기록과 관련된 역사

적인 사실과 철학적인 담론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조선조 

춘추학의 실체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사적 

의미를 지닌 연구 성과라고 평가한다.

3)  교육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재우
美育의 哲學的 價値와 文化藝術敎育의 效用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심미경 
김인규 

공자의 가르침과 평생교육
동양문화연구

33

동양문화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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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姜英順
權璇香
崔  鎭
申昌鎬 

『논어』의 ‘학(學)’ 개념 연구와 교육적 시사점 고찰
- 2000년 이후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
로 -  

유교사상문화

연구 79 
한국유교학회

4 송유진 
탈현대사회, 전환학습으로서 평생 학습적 관점
에서 『논어』 읽기

철학논총101 새한철학회

5 황성규 
교육적 관점에서 본 공자와 묵자의 말[言]에 관
한 이론 

유학연구50 유학연구소

6 신창호
인격형성에 관한 공자의 교육방법 고찰 : 예악
(禮樂)교육의 미육(美育)적 특징을 중심으로

동방학 43
동양고전연구

소

7 이치억
『맹자』 사단(四端)과 사덕(四德)의 관계에 대한 
고찰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술 개정 제언
을 겸하여 -  

유교사상문화

연구 81
한국유교학회

 2020년 교육 분야의 연구는 7편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 동

일하게 4편 보다는 많은 편이다. 2019년도에는 맹자와 순자, 그리고 공

자, 순자로 이어지는 「악기」 와 관련된 논문들이었는데, 금년에는 공자

의 인성교육과 『논어』의 ‘학(學)’, 『맹자』의 사단과 사덕에 대한 교육과

정을 다룬 논문들이다.

 이재우의 박사논문은 예술적 효용과 가치의 근거를 유가미육(儒

家美育)과 역대(歷代) 서화론(書畵論)에서 찾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교

육(文化藝術敎育) 프로그램 실시 결과를 통해 그 효과를 탐구했다. 필

자는  먼저 중국 미육개념의 발단을 확인한 다음 유가미육(儒家美育)

의 근간인 공맹미육(孔孟美育)과 예악(禮樂)의 중화미육(中和美育)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사상적 토대 위에서 역대(歷代) 서화론(書畵論)

을 유가미육적(儒家美育的)으로 분석했다. 필자는 아울러 미육관(美

育觀)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文化藝術敎育) 프로그램 실시 결과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서예·한국화 시범사업 프로

그램을 경험했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육의 요소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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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를 통해 확인한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심미경과 김인규의 논문은 ‘공자의 가르침과 평생교육’에 대해 시⋅

서⋅예⋅악(詩書禮樂)으로 대표되는 인문학 전반에 대한 배움인 문(文)

과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행(行), 자기 자신에 있어 충심을 다하는 

충(忠), 남에게 믿음을 주는 신(信)이 주된 내용인 것을 밝혔다. 필자들

은 ‘학이불염(學而不厭) 회인불권(誨人不倦)’의 정신이야 말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평생교육의 이념과 상통한다고 제시했다.

이치억의 논문은 사덕과 사단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크게 두 종류

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인의예지를 성(性)으로 사단을 정(情)으로 해석

하는 주자학 계열의 해석이며, 또 하나는 사단의 확충을 통해 인의예

지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경학 및 다산의 견해라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윤리와 사상교과서의 서술이 일률적으로 후자를 따른다는 데서 양 해

석의 어느 한쪽의 견해를 옳다고 보지 않고 이 두 해석을 참고하면서 

맹자의 본의를 살펴보고자 했다.

2020년 교육 분야 연구의 특징은 공자나 『논어』의 인성교육에 치

중한 한계가 있지만, 미육(美育)의 철학적 가치와 문화예술교육의 효용

에 관한 연구, 공자의 가르침과 평생교육, 인격형성에 관한 공자의 교육

방법등 공자 교육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4) 정치 및 경제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오상현 『논어』정치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 이병태 맹자 정치사상의 연원과 전개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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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태승
주대(周代) 토지봉건(土地封建)의 실상(實狀)과 
공자(孔子)의 방국(邦國) 이해

유교사상문화

연구 81
한국유교학회

4 임태승
叛亂家臣 應對에 나타난 孔子의 權道와 出仕
觀

동양철학 54
한국동양철학

회

5 이기원   
 이토 진사이의 고의학적 방법과 『맹자』 독해 －
천하공공의 도와 왕도적 실천－ 

인문과학 78 인문학연구원

6 김 희 노자와 맹자의 이상정치 비교 연구  유학연구 53 유학연구소

7 유영옥 『맹자』 王道政治의 이념과 실현 방안  
철학∙사상∙문

화 34

동서사상연구

소

8 손영식
맹자, 묵자, 한비자의 국가론과 군주론– 유가의 
군자 지배 체제와 묵자의 상동론 - 

대동철학 90  대동철학회

9 오항녕
『맹자(孟子)』 : 민(民)과 국가(國家)의 긴장 - 여
민(與民) 경세론(經世論)의 성격 -

남도문화연구

41 

남도문화연구

소

10 조원일  荀子 정치사상의 현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동서철학연구

98

한국동서철학

회

11 윤대식
순자의 새로운 군주: 선왕의 재현으로서 후왕의 
창조

공자학 41 한국공자학회

12 윤대식
『순자』속 성인(聖人)에서 성왕(聖王)으로 -통치
(統治)와 자치(自治)의 경계 짓기-  

태동고전연구

44 

태동고전연구

소

13 배기호
바른 투표를 위한 제언 - 『순자(荀子)』 「비상(非
相)」을 중심으로 -

시대와 철학

31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14 박동인 王充의 고문독존과 그 정치적 의미
율 곡 학 연 구 

42
율곡학회

15 박동인
東漢 古文經學者들의 讖緯批判과 그 정치철학
적 의미 - 양웅ㆍ환담ㆍ왕충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7 퇴계학연구원

16 윤지원
한초(漢初) 지식지형의 변화와 유학 - 董仲舒의 
政治思想을 中心으로 -

유교사상문화

연구 82
한국유교학회

17 이준영 군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  유학연구 53 유학연구소

2020년도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연구는 모두 17편으로, 2018년

도의 8편보다 2배가 많고, 2019년도 12편에 비해서는 다소 늘었다. 작

년에는 경제 분야는 1편이고 정치 분야에 11편이 치중되었는데, 금년에

도 경제 분야는 1편이고 정치 분야에 16편이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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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논문에서는 ① 농업사회에서 인민과 국가의 관계 설정, 

② 그 설정의 구체적 구상인 맹자의 여민동지(與民同之) 사상 또는 정

책을 중심으로 맹자의 사상이 지닌 역사성과 의미를 고찰했다. 필자

는 ①에서 맹자가 첫째,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

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주장하였고, 둘째 종족과 경제의 재생산이 가

능한 가족의 유지 정당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았다. 필자

는 ②에서 󰡔맹자󰡕의 여민동지론을 통해서,문화,생리,경제,정치 등 다

양한 차원에서 국가와 인민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은 맹

자에게서 ‘처분 가능한 소유권’인 사유(국유) 재산의 범주에서 이루어

지는 복지모델이 아니라, ‘처분 불가능한 공유’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복지모델의 아이디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윤대식의 논문에서는 순자가 세계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공자에서 

비롯한 유가적 이상 상을 학습하면서 이를 실현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

했고, 그 저술인 『순자』 속에 질서정연한 세계로 복귀하기 위해 성립 선

행조건으로서 자신과 똑같이 정신적 각성과 행위의 일체화를 완성한 

새로운 군주를 소개하고 있음을 규명했다. 필자는 후왕이란 학습을 통

해 선왕을 모방하고 재현함으로써 앞으로의 역사단계에 명실상부하

는 통치자로 재탄생한 결과물이라고 제시했다. 순자 관련 국내 학술논

문은 방대하고 그만큼 오랜 연구전통과 폭넓은 주제들이 다루어졌지

만 ‘후왕’에 주목한 논문은 많지 않은 편인데, 이 논문은 순자의 ‘선왕

의 재현으로서 후왕의 창조’에 재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 논문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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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호열
跆拳道의 易學的 探究 : 太極·八卦와 태극품
새를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전기호
『周易』九德卦를 통한 憂患의 극복에 관한 연구 
: 자기치료(自療)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

교 

3 하윤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유학적 가족관(家族觀) 
재인(再認) 연구 

孔子學 41 한국공자학회

4 김연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착안한 漢代 災異문화와 
지속가능한 文明觀 -生態主義的 視線에서-

동아시아고대

학 59

동아시아고대

학회

5 윤태양
일제강점기 순자연구분석(1) 1906년부터 1910
년까지 발간된 국내·외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철학탐구60 
중앙철학연구

소

6 민황기 맹자의 도덕적 리더쉽과 바람직한 리더   대동철학 93 대동철학회

7 유강하
『잠부론』(潛夫論) 「몽렬」(夢列)을 통해 본 왕부(王
符)의 꿈 인식 연구 

철학∙사상∙문

화 33

동서사상연구

소

8 하윤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정명론(正名論) 소고 철학논총 102 새한철학회

9 윤민향
학이시습(學而時習), ‘사랑하기’를 통한 치유와 
성장의 날갯짓 - 자기애(自己愛)와 방탄소년단
(BTS) 열풍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67

한국철학사연

구회

2020년도 기타 연구 분야는 9편으로 2018년도 3편, 2019년도 5

편에 비해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2020년도 기타 연구 분야는 주역

과 관련된 박사 논문이 2편이나 있고, 일반 논문이 7편이다. 먼저 이

호열의 박사논문에서는 태권도의 체계적인 이론을 역학(易學)에서 모

색하기 위하여 역학과 태권도의 상관성(相關性)을 규명했다. 필자는 

체계적인 태권도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먼

저 태권도의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역학이론(易學理論)을 제시하

고, 태권도 이론에 대하여 서술하며,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이론의 상

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태극품새’의 ‘태극(太極)’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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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하여 규명하기 위하여 태권도 태극품새의 역학적(易學的) 해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기호의 박사논문은 『주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군자를 자기 성찰

적 존재이며, 인간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이며, 회복되어야 

할 본래적 인간의 모습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인간완성으로서의 군자

는 우환 즉 마음의 병이 없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수덕(修德)의 원리를 말한 『주역』「계사전」의 삼진구덕괘와 그 근거가 

되는 『주역』 구덕괘(九德卦)의 괘·효사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

여 그 덕목 속에 투영된 수덕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것을 토대로 우환

의 극복을 위한 자기 치료적 가능성을 모색했다. 

일반 논문 중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논문이 2편이 있다. 김연재

의 논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공동체가 어떻게 소통

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점으로서 한 대(漢代)의 재이(災

異)문화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공동체의 의식을 생태주의

적 시선에서 접근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명의 강령을 모색했다. 이 논

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간의 삶이 생태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충

족될 수 있는가 하는 문명사적(文明史的)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형태는 최근의 시대

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8   제1부 중국유학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인물과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논문의 

주요한 특징과 대표 논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 본 보고서

에서 기록된 95편의 논문은 모두 연구자들의 전공 지식과 역량이 집중

된 소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각 연구자들의 업적이며 동시에 한국 학

술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일반논문 2편을 선별하여 

그 논문에 대한 분석과 학술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은 정세근의 「물과 칼: 공자의 서(恕)와 직(直)」이다. 

이 논문은 ‘서’(恕)에 관해 인(仁)을 독자적으로 풀이한 공자만의 사상

으로 보고, 오늘날 말하는 관용 또는 관서(寬恕)의 정신으로 곧 용서

의 정신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논어』에서 ‘직’(直)은 전통적으로 주로 정직(正直)

으로만 해석되는 바람에 해석의 가능성을 너무 좁혀놓아 공자의 사상

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직은 정직이라기보다는 솔직

(率直)에 가깝다고 이해했다. 필자는 공자의 특별한 사상을 용서와 솔

직함으로 볼 때, 한쪽은 사랑을 베푸는 용서의 행위이고, 다른 한쪽

은 원한을 되갚는 보복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둘이 서로 부딪힐 수 있

음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물은 용서를, 칼은 복수를 상징

하는데, 물과 칼이 ‘사랑의 용기’와 만날 때 때로는 용서로, 때로는 복

수로 드러난다고 했다. 필자는 용기 있는 사람이 어진 사람은 아니지만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고, 어진 사람이 모두 용서하지는 않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진 사람이라고 파악했다.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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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어진 것은 마음속의 씨앗이고, 너그러운 것은 그것을 몸으로 보

임이니, 인이 내화(內化) 내지 심화(心化)라면, 서(恕)는 외화(外化) 내

지 체화(體化)이므로 이 너그러움이야말로 공자의 철학이라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仁)과 서(恕)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

은 것 같다. 필자의 주장은 주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인

(仁)이라는 형이상학적 논리로 해석한 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필

자가 인(仁)은 살구 씨라고 비유했지만, 정약용은 인(仁)의 알맹이가 

원래부터 복숭아와 살구의 씨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공자의 충서(忠恕)를 주해할 때 주희가 “자

신을 다하는 것이 충이고 자신을 미루는 것이 서이다”라는 충서 개념

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약용의 “중심(中心)으로써 남을 섬기는 

것을 충(忠)이라 하고, 타인의 마음을 나의 마음인 것처럼 헤아리는 것

을 서(恕)라고 한다.”는 해석을 인정하기도 했다. 필자는 충서를 충직한 

용서로 보고, 오늘날 말하는 관용 또는 관서(寬恕)의 정신은 곧 용서

의 정신이라고 하였으며, ‘스스로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

라’고 한 공자의 말은 자기를 미루어 타인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이해했

다. 하지만 정약용은 ‘서(恕)’에는 ‘추서(推恕)’와 ‘용서(容恕)’의 두 종류

가 있지만, ‘추서(推恕)’는 자수(自修)를 위주로 하여 자기의 선을 실행

하는 것이라면, 용서는 남의 악을 관대하게 보아주는 것이라고 언급했

다. 주희는 ‘서(恕)’에 대해 장자(張子)의 말을 인용해 “자신을 사랑하

는 마음으로써 남을 사랑하면 인(仁)을 다한다.”는 용서의 의미로 제시

했다. 이토 진사이는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이고, 타인의 마

음을 헤아리는 것이 서이다,”고 정의했다. 이는 ‘서(恕)’에 대한 이해에

서 다양한 관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말한 용서(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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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나와 남을 공통된 표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공자의 윤리적 

표준이라고 제시한 점은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필자는 솔직함이야말로 공자가 강조한 감정의 소환이요, 도

덕심의 발로라고 언급하고, 감정에 솔직한 도덕이 바로 유가윤리의 근

간이 됨을 공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그 예로 

『논어』 「자로」18장과 『논어』 「공야장」23장 등을 들어 정직을 솔직이라

고 풀이했다. 필자 자신도 ‘솔직’이 철학의 원리라는 설명은 현대철학에

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심지어 정밀하게 이론화되는 주자학에

서도 솔직함을 사유의 밑바닥에 까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았다. 

『논어』 「자로」18장에서 공자가 말했다. “우리 동네 곧음은 이것과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숨겨줍니다. 곧

음은 그 안에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곧음’으로만 말하면 공자의 의도

가 잘 드러나지 않고,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섭공은 ‘정직함’으로 

‘직’을 말하지만 공자는 ‘솔직함’으로 ‘직’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혈연관계에서만큼은 정직보다는 솔직함이 우선된다고 제시했다. 주희

는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숨겨주는 것이 천리와 인정의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의론하였다. 섭공은 정직을 행위로 의론하였다면, 공자는 천리

와 인정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어』 「공야장」23장에서 공자는 

미생고가 자기 집에 식초가 없으면 그만이지, 남에게 빌려서 식초를 주

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여겼다. 여기서 필자는 미생고가 거짓말을 했

다고는 할 수 없고 거짓말이라도 선의의 거짓말이므로, 공자의 의중은 

정직보다는 솔직하지 못함을 나무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자는 

미생고를 사람들이 모두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이웃에게 식초를 빌려서 

줄 때 거짓말이 있었으므로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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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솔직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천 유가윤리의 근간이 됨을 공자가 보

여주고 있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 물은 용서를, 칼은 복수를 상징한다고 보고, 공자에 

따르면 용기 있는 사람이 어진 사람은 아니지만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

기가 있고, 어진 사람이 모두 용서하지는 않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반

드시 어진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관점은 『논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학술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리라 기

대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논문은 이기원의 「이토 진사이의 고의학적 방법

과 『맹자』 독해 －천하공공의 도와 왕도적 실천－」이다. 이 논문은 진

사이의 고의학에서 『맹자』의 위치와 함께 『맹자고의』를 관통하는 중심 

개념인 ‘천하공공의 도’라는 측면에서 왕도론의 의미, 성인의 도의 관

계, 도덕과 인간 이해와 그 실천의 문제를 고찰했다. 

필자는 진사이가 『맹자고의』에서 ‘천하공공의 도’를 제시하고, 『맹

자』 독해에는 인륜이나 도덕 윤리라는 입장과 함께 ‘정치’적 측면 역시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필자가 공공성은 대중들의 상호성

에 기인하고, 대중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공공의 도이며, 대중들

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공공의 도가 될 수 있다고 파악했다. 이 논문

은 진사이가 『맹자』를 통해 제시하는 ‘인간’은 ‘천하 공공의 도’를 실천

하기 위한 ‘인간’이며, 진사이가 전망한 ‘인간’은 ‘공공적 인간’이고, 성

인의 도는 ‘공공’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필자는 진

사이가 위정자에게 요구한 것은 개인들에 필요한 생업의 장을 마련한

다는 점에서 진사이가 『맹자』를 정치와 경제라는 측면에서 독해하고 

있음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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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진사이의 입장에서 역성혁명의 정당성은 탕왕과 무왕이 

보여준 ‘천하공공의 도’의 실행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필자는 진사이가 『맹자』 독해를 통해 ‘공공의 정치’와 ‘공공의 인간’을 

특히 강조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필자는 위정자의 책임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던 일본 사회에서 위정자의 정치적 책임과 역할

을 환기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위정자의 정치적 책임이란 진사이가 주

로 토지와 학제를 맹자의 주요 문제라 인식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진사이

에 의하면 『맹자』를 관통하는 왕도 개념이 ‘천하공공의 도’와 관련된다

고 이해했다. 하지만 진사이가 󰡔맹자고의󰡕에서 말한 왕도 개념을 ‘천하

공공의 도’라고 단정한다면 주의해야할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필자는 진사이의 “천리나 인욕을 밝히니 어떻게 왕도의 위대함을 논

할 수 있겠는가?”〔『맹자고의』 「양혜왕하5」〕라는 예문을 인용하여 성인

은 천하 만민의 뜻을 알고 이해하여 실제 유용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지 개인의 도덕 수양으로 일관된 자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진사

이의 강조점은 성리학자들이 왕도를 논하지만 실제로는 심법에만 힘쓴 

것을 경계한 말이다. 진사이는 군주 개인의 도덕 수양을 지양(止揚)한 

것이 아니라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으로써 ‘불인인지정(不忍人之政)’

을 행하는 정치를 곧 왕도라고 하였다. 또한 진사이는 “군주의 자리에 

있는 자는 실로 호오(好惡)를 백성들과 같이 하는 것으로 그 근본을 

삼아야 한다. 군주가 ‘정심(正心)·성의(誠意)’만 알 뿐 백성들과 좋아하

고 싫어하는 것을 같이할 수 없다면, 다스림의 치도에 무슨 도움이 되

겠는가?”라고 말했다. 〔동자문 중17〕 마루야마 마사오도 덕행과 도덕

을 강조하는 도학자 진사이에 있어서 정치적 계기가 개인윤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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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진사이는 “왕자(王者)가 선(善)으로 백성

을 길러 생업을 마련해주고 효제의 뜻을 거듭 가르쳐주어 백성이 모두 

선해지기를 바라고 강제로 복종시킬 의도가 없기 때문에 백성 스스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맹자고의󰡕｢이루하16｣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진사이가 말하는 ‘천하공공의 도’는 선으로 백성을 돌보는 왕

자(王者)의 덕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필자는 ‘천하공공의 도에서 천하공공의 선으로’라는 소제목에서 

『맹자고의』「공손추상8」을 인용하여 ‘천하 만민과 함께하는 것이 공공

의 도이며 공공의 선이다.’라고 언급했다. 「공손추상8」 장의 요지는 성

현이 선을 즐기는 진실은 처음부터 피차의 차이가 없어 순임금이 남과 

함께 선을 실행한 것 보다 훌륭한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성

현이 피차의 차이가 없이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볼 수 있다. 그

를 통해 넓게는 천하 만민까지 시야에 둘 수 있다. 하지만 고희탁의 「정

다산과 이토오 진사이-그 인성론과 실천론의 지평을 둘러싸고」의 논문

에서 말한 것처럼 ‘천하공공의 도’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관

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천하공공의 선’의 주체들

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주의 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진사이학 연구에서 진사이의 『맹자고의』를 중점적으

로 고찰한 연구가 부족한데, 『맹자고의』를 통해 왕도적 실천을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논문이다. 향후 필자가 『맹자고의』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확대된다면 『맹자』 경학 연구의 지평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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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와 전망

2020년도의 선진시대부터 한당시대까지 국내의 유학 및 유교 관련 논

문 편수는 모두 95편이다. 2018년도 62편, 2019년도 86과 비교해보면 

대폭 늘었다. 시대별로는  전체 95편 중 선진시기가 총 87편으로 압도

적인 분량을 차지했고, 진한시기 7편, 당나라 시기 1편으로 예년보다 

소폭 늘었다. 2020년도 전체 95편의 논문 중에 박사논문이 16편으로 

2019년도 86편의 논문 중에 박사논문이 6편과 2018년도 62편의 논문 

중에 4편의 박사논문 보다는 대폭 늘었다. 2020년도의 분석에서 주목

할 점은 전체 논문의 수가 95편으로 매우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을 뿐

만 아니라, 특히 공자와 맹자 관련 논문 그리고 철학 분야가 대폭 늘어 

중진 학자들은 물론 신진 학자들의 역할과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물별 분류에서는 예년

과 마찬가지로 선진 유학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 순자의 연구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인물별 연구 특징은 2020년에는 공자에 대한 연구

가 24편으로 꾸준히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24편중 1편

이 박사논문이지만 일반 논문은 공자철학의 학술사적 가치를 다룬 논

문을 비롯하여, 도덕철학과 예악, 정치, 교육, 충서, 코로나 19에 대응

하는 정명론 등에 기반한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맹자 관련 논문은 2019년도

에는 14편인데 비해  2020년도에는 17편이나 발표되었다. 2018년도에

는 박사 논문이 1편도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박사 논문이 3편이 나

왔고, 2020년에도 2편이 발표되어 향후 맹자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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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순자에 대한 연구가 2020년에 8편으로 전년도 12편 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전년도에는 박사논문 1편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박사논문

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일반 논문의 내용은 순자 철학

의 교육, 정치, 일제 강점기 순자연구 등에 대한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였다. 한편 비록 적은 편수이지만, 동중서, 왕충, 정현, 왕부의 한

대 유학사상가들과 당대 공영달의 연구 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

당 연구 분야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2020년도 경학사상과 철학 분야만 전년도 보

다 소폭 줄어들었고, 교육, 정치 및 경제, 기타 분야는 소폭 늘었다.  정

치 및 경제 분야가 작년의 12편에 비해 17편으로 늘었고, 철학 연구 분

야는 작년의 48편에서 46편으로 소폭 줄었다. 특히 2020년도 철학사

상 분야의 박사논문이 10편이나 나와서 향후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

가 예상된다. 철학사상 분야에서 『주역』 관련 박사논문이 4편, 기타연

구에서 2편, 일반 논문은 5편이 발표되었고,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주

역』이 6편이 발표되어 『주역』 관련 논문은 모두 17편이 발표되었다. 논

문의 주제도 『주역』의 괘효나 도덕적 인간관, 태권도의 역학적(易學的) 

탐구, 『주역』관련 출토 문헌을 분석한 연구까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

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역』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춘추』·『서경』 등의 다양한 연구 성과도 있었다.

선진 유학의 경전과 정치·경제 등의 다양한 학문과의 접목을 통하

여 융복합적 지식 축적과 내외 조화의 인격형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확

장되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

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등 첨단 기술이 서로 융합되

어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유학 사상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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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재해석을 통하여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

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여 유학이 현재성을 지닌 학문으로서 가

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